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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인적 치유 미주 피정 

전인적 치유 피정은 제1부: 전인적 치유/영적 치유,제2부: 내적 치유,제3부: 구마를 통한 치유,
                          제4부: 외적 치유,제5부: 몸의 건강 비결로 구성된  5단계 프로그램입니다.
이범주 신부(서울대교구)는 현재 서울 시흥동 성당 주임, 하느님의 뜻 영성 연구회 교육 담당
사제로 전 한국 가톨릭 성령쇄신 봉사자 협의회장을 역임했고,성령쇄신,성모성심과 예수성심,
성체신심,하느님 뜻 안의 삶 교육 피정 등을 지도하셨습니다. 
또한 5박 6일 피정 동안 매일 미사가 봉헌되오니,많이 참가하시어 치유받기를 권합니다.
   

일   시: 6월 12일(화)-6월 17일(일)  

장   소: 성 베네딕도 뉴튼 수도원
                289 US Highway 206 Newton, NJ 07860 / (973) 383-2470 

신청마감: 5월 10일, 선착순 70명
문      의: 김정자 그라시아 (703) 229-7928 divinewillkorean1@gmail.com
참  가 비: $ 480 (5월 20일 이후 환불 불가, Check payable to: Cheong Cha Kim)

신청서 보낼 곳: 6253 Beverlyes Mill Rd., Broad Run, VA 20137
기      타: 성경,묵주,필기도구 지참

2018년 전인적 치유 피정 참가 신청서이범주 바오로 신부님의 제12차 전인적 치유 피정에 초대합니다. 

건강 및 
특별 요구 사항

성명

세례명

이메일 

응급시 연락처

소속본당/공동체

전화

주소

한글 영어

한글 영어

휴대폰 집

이름 전화

상기 본인은 2018년 전인적 치유 피정 참가를 신청합니다. 
또한 피정 참가 불가 시 5월 20일 이후 환급 불가함에 동의합니다.

서명 날짜

【캘리포니아】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지도: 최기홍 바르톨로메

오 신부, 회장: 임지현 마리안나) 

일일피정이 3월 24일 머시센터에서 

열렸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

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12)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에 베이에리

아 6개 본당(새크라멘토, 샌프란시

스코, 오클랜드, 산호세, 트라이

벨리, 몬트레이 성당) 신자 80여 명

이 모였다. 

최기홍 신부는 깨끗한 마음과 굳

건한 영을 가지기 위해 첫째 자기 

마음의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

느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게 모

두 시인하고 하느님께 용서를 구할 

것, 둘째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라고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서

를 청하며, 자주자주 축복해주고 

주님을 만나는 날을 기다리며, 매

일 신나게 살아갈 것을 요청했다. 

셋째 성체조배와 묵상, 침묵 시

간을 자주 가져 주님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일 것, 넷째 크고 작은 일

을 결정하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하느

님께 여쭈어보는 습관을 가질 것, 

마지막으로 성령께 우리를 맡겨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유혹과 죄에

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사 후 성령 안수가 있었는데,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성령님의 활

동을 직접 목격했고, 안수 후 신자

들은 울음에서 기쁨으로 바뀌는 

체험하게 되었다.  

임승원 루카(오클랜드 성당)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

고 용서하고 성령 안에서 깊은 안

식을 느꼈다고 했고, 김부덕 카타

리나(산호세 성당)는 “세상 풍파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끝없이 신앙

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노를 계속 

저어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는 이번 피정을 위해 9일 동안 ‘십

자가 자비의 길 기도’를 바쳤다. 몬

트레이부터 새크라멘토까지 매일 

오고 가는 기도 메시지로 뜨겁게 

달구었고, 기도의 열기가 피정을 

준비하는 동안 은혜를 충만히 받

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한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는 

성령대회를 오는 8월 11일 세크라

멘토 정혜 엘리사벳 성당에서 개최

할 예정이다.           천종욱 명예기자

깨끗한 마음으로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일일피정, 성령 안에서 재충전하며 깊은 안식 느껴

북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일일피정 참가자들.

【메릴랜드】 동중부 KCLC(한인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의장: 임

윤호 세례자 요한)는 류해욱 요셉 

신부(예수회) 지도로 지난 24일 성 

가정의 작은 자매회 수녀원에서 일

일피정을 가졌다. ‘선택에 대하여’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피정에 55

명의 피정자가 함께했다.

류해욱 신부는 이냐시오 성인이 

저술한 ‘영신 수련’을 인용하며 그 

안에서 드러난 ‘영의 식별’을 통해 

우리가 일생을 통하여 늘 대하는 

‘선택’에 대한 모든 요점을 정리해 

주었다. 

올바른 선택이란 하느님의 뜻에 

맞는, 성령의 인도에 따르는 결정

이어야 함이라는 진리이며, 우리

가 일상 생활에서 늘 하는 크고 작

은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도록 선

택 과정 전에 준비할 것과 선택 중

에 유의할 점, 그리고 선택 후에 그 

선택의 합당성을 점검하는 이냐시

오 성인 방식을 공부했다. 아울러 

선택함에 있어서 합당한 시기와 또 

잘못된 선택을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눔 안에서 

피정자들은 500년 전 이냐시오 성

인의 영의 식별에 의한 선택은 현

대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보

물이며, 더구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

에 빛을 비추는 등불임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 안에서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기로 다짐했다.   

기사/사진 제공: 

임윤호 세례자 요한

식별에 의한 올바른 선택 과정 배워
동중부 KCLC 류해욱 신부 지도로 일일피정 개최, 기도 생활 다짐

동중부 KCLC 일일피정을 마치고 참가자들이 류해욱 신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텍사스】 포트워스 한국 순교

자 성당(주임 정운필 베네딕도 

신부) ‘순교자들의 모후’ 쁘레

시디움 1,500차 주회가 3월 10일 

5명의 단원과 정운필 신부, 레지

오 단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

다. 

천주의 성모 꾸리아(단장 손

규남 수산나) 산하 네 개의 쁘레

시디움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

닌 순교자들의 모후 Pr.(단장 임

희경 프란치스카)은 1989년 6월 

16일 첫 주회를 시작으로 30년 

가까이 꾸준하게 주회를 개최했

다. 

현재 활동 단원은 5명, 협조 

단원은 14명으로 매주 수요일 오

후에 주회를 개최하고, 매일 묵

주기도와 평일 미사 참례, 성당 

봉사, 비신자와 쉬는 교우 방문, 

환자와 양로원 방문 등 많은 활

동을 통해 성모님의 정신과 사

랑을 실천하고 있다.     

기사/사진 제공: 

류영하 세례자 요한

1,500차 주회합을 축하합니다! 

포트워스 한국 순교자 성당 ‘순교자들의 모후’ Pr.

포트워스 한국 순교자 성당 ‘순교자들의 모후’쁘레시디움 1,500차 주회합을 마치고 단원

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욕】 미동북부지역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 협의회(지도신부 백운

택 어거스틴, 회장 김영숙 베레나)

가 제62차 성령세미나를 오는 4월 

22일(일)부터 25일(수)까지 마리안 

슈라인 피정센터에서 개최한다.

협의회는 참가자들이 세미나를 

참가하기 전에 요한복음과 사도행

전을 읽고 묵상할 것을 권유하며, 

하느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마음

을 갖고 그 소망을 자주 기도로 봉

헌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는 봉사회 지도신부

인 백운택 신부와 사제단이 지도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340불, 선착순 

45명으로 마감할 예정이다. 신청은 

각 본당 기도회를 통해서 하면 된

다. 

일시: 4월 22일 주일 오후 5시(주

일미사 있음) - 4월 25일 수요일 오

후 4시(3박 4일)

장소: 마리안 슈라인 피정센터

170 Filors Lane., Stony Point, 

NY 10980 전화: (845) 947-2200

인원: 선착순 45명

참가비: 340불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세면도

구, 편하고 단정한 복장과 여벌의 

옷

신청방법: 신청서와 참가비 100

불(Payable to: CRSCNE) 동봉하

여 우송. 

주소: 120 W. Palisades Blvd. 

#2Fl, Palisades Park, NJ 07650

문의: 이데레사 (201) 947-4717

           Fax  (201) 947-4718

미동북부지역 성령은사 쇄신 봉사자 협의회

제62차 성령세미나 참가 안내

미주가톨릭평화신문 구독신청

전화: (718) 762-6500

팩스: (718) 762-5108


